
대순사상논총 제53집 (2025), pp.143~179

https://doi.org/10.25050/jdaos.2025.53.0.143

옥추보경 집주본의 한국내 변용과 

대순진리회와의 상관성 연구

-대순진리회요람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99)최 치 봉 *

◾국문요약

옥추보경의 성립은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로 추정되며, 늦어도 

북송 초에는 이미 등장하였다고 추정된다. 옥추보경은 송ㆍ원시대 

이후 중국의 각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해지면서 도교의 신관과 사상 

그리고 민간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명나라 때는 왕실에서 

존귀한 경전으로 인정받았고, 조선 초에는 왕실이 주관하는 기우제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국에서 보화천존은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의 액을 풀어준다는 것에서 민간에서 널리 신앙 되어온 신격이다. 

이러한 신앙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고, 필연적으로 조선 후기에 발흥

한 민족종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옥추보경 판본은 중국판본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변화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화천존에 대한 의례를 ｢인집(人集)｣
으로 엮어 경전을 ‘天集, 地集, 人集’의 구성 체계로 명명했다는 것이

나, 주석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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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본에서 추가된 주석에 주목하여 옥추보경과 대순진리회의 연관

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요람의 ｢신앙의 대상｣에 대

한 해설이 상밀주해옥추보경의 주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뇌성(雷聲)을 체용(體用)의 관계로 본 

것과 우당의 훈시에서 언급된 ‘6월 24일’, 도를 표현한 ‘360’ 등이 

상밀주해옥추보경에만 언급된 것은 두 문헌의 상관성을 더욱 부각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옥추보경 집주본, 상밀주해옥추보경, 대순진리회요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대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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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는 글

Ⅰ. 들어가는 글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1)은 우당의 명에 따라 1969년 4

월에 공식 발행되었다. 요람은 1장 ｢대순진리회｣를 시작으로 ｢신앙

의 대상｣, ｢취지｣, ｢연혁｣, ｢교리개요｣, ｢종지｣, ｢신조｣, ｢목적｣, ｢수도｣, 
｢훈회｣, ｢수칙 및 사업｣, ｢조직기구｣와 ｢도장의 전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신앙의 대상｣, ｢종지｣, ｢신조｣, ｢연혁｣ 등은 1956년에 발

행된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태극도 

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던 우당이 간행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당이 

저술한 ｢신앙의 대상｣에 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전경에 따르면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

帝)로 봉안하시고 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하셨도다.”2)고 밝히고 있

어, 해당 신격은 1925년에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3) 신격

1) 이후 요람으로 약칭.

2) 전경, 교운 2장 32절.

3) 박상규, ｢대순 신앙의 주문 변화: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4 (2023), 
p.43, “정산은 동아시아 보화천존 신앙을 수용하여 무극도 신앙 체계를 구축하면서 
증산을 보화천존 신앙 체계에서 절대적 신격인 옥청진왕이자 그 화신인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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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봉안한 이후 발간된 태극도통감에서는 단지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상제’를 신앙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명칭에 따른 해석은 따

로 언급되어 않았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요람에서는 해당 신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1956년과 1969년 사

이에 신앙의 대상 즉, 신격에 대한 해설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4)

훈시를 살펴보면, “상제님께서는 기유년(己酉年) 6월 24일에 화천 

하셨다. 6수(數)는 6⋅6해서 36으로, 36은 360을 뜻하고 360은 도

(道)를 말한다. 360에는 24절후가 들어있으니 그러므로 24일에 화천 

하신 것이다. 이는 옥추보경(玉樞寶經)에도 있다.”5)라는 언급이 보

인다.6) 해당 내용은 옥추보경의 주신(主神)인 보화천존의 성탄(聖

誕)일이 6월 24일인 것과 연관한 것으로,7)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옥추보경8) 판본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는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증산의 화천 날짜가 옥추보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는 훈시의 내용을 근거로 신격에 대한 해설이 옥추보경의 일정 

판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시작된 것이다. 화천 날짜 

이외에도 정산이 신앙의 대상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라고 밝혔

음을 고려하면,9) 우당은 이 존칭 또한 옥추보경과 일정 부분 관련 

4) 정산에 의해 보화천존의 신앙 체계가 수용되었지만 요람ㆍ신앙의 대상의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 정산의 가르침을 우당이 후대에 기록한 것인지, 관련한 가르침이 없
이 우당이 해당 부분을 직접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문헌적 근거가 없어 
확실하지 않다.

5) 훈시, 기사(1989)년 3월 7일 훈시 (양력 1989.4.12.)

6) 한국의 계룡산 판본과 상밀주해옥추보경에서 “齊期每月初六及辛日, 聖誕六月二十
四日”라는 기록이 보인다.

7) [清]張廷玉, 明史, 卷五十, 志第二十六, 禮四, “雷聲普化天尊者, 道家以爲總司五雷, 
又以六月廿四爲天尊現示之日, 故歲以是日遣官詣顯靈宮致祭.”

8) 玉樞寶經은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說玉樞寶經,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玉樞寶經, 九天玉樞經, 雷霆玉經, 玉樞經 등으로 명명된다. 경전의 본문에서 옥추보경이
라고 언급한 점과 여러 황제의 御製序에서 옥추보경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을 참
작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당 경전의 명칭을 옥추보경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9) 박상규, ｢대순 신앙의 천계 관념｣, 종교연구 82-2 (2022), p.183, “대순 신앙의 
공식 문헌은 증산이 화천 후 ‘상계(上界)의 보화천존(普化天尊) 제위(帝位)에 임어
(臨御)’(태극도통감)하였다라고 기술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구천응원뇌성
보화천존상제’ 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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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옥추보경은 정통도장 통진부 본문류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추보경과 통진부 옥결류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상,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하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옥추보

경은 지도지사(志道之士)의 수양법에 관한 지침서 혹은 독경 신앙의 

무속 제의에 관한 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도교의 실체서(實體書)이자 

한국의 민족종교 서적으로 평가된다.10) 조선 초기에 옥추보경은 국

가적 차원에서 기우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도가류(道家類) 관리가 되

기 위해 암기해야 하는 경전 중의 하나였다. 이후 성리학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견고해지면서 옥추보경을 사용하는 주체가 국가 중심

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하였다. 이에 경전의 재생산은 주로 불교에 의

탁하여 간행되거나 민간에서 필사로 전해졌다. 옥추보경은 맹인, 경

객, 무당 등에 의해 치병, 해액(解厄), 기복을 목적으로 송독하는 경전

으로 널리 자리 잡았고, 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고, 필연적으로 조선 후기에 발흥한 민족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11) 

옥추보경과 민족 종단인 대순진리회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우선 

신앙의 대상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姜

聖上帝)’로 하여 강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위로 모시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12) 또한, 요람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해설을 

고찰해 보면, 요람이 당시에 널리 보급되었던 한국의 옥추보경판
본의 주석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유사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10) 구중회, 옥추경 연구 (서울: 동문선, 2006), p.19.

11) 이정재, <옥추경>을 통해 본 민속사상과 민족종교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
원, 2023). 이정재는 불법연구회(원불교)에서 옥추보경을 활용한 수행을 했으며, 
이후 원불교의 기도문과 일원상, <교리도> 등 사상과 의례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고 소개하고 있다.

12)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 보화천존과 구천대원조화주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9 (2017), p.87. 해당 연구에서는 도교의 보화
천존과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상제는 권능적인 동일성을 지니지만 다른 신으로 보
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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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논문의 목적은 옥추보경의 주석과 요람의 내용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 있고, 나아가 국내 여러 판본 가운데

서도 어떠한 판본과 문헌적 연관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 옥추보경 집주본의 유형

옥추보경의 성립은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로 추정되며, 늦어도 

북송 초에는 이미 등장하였다고 여겨진다.13) 옥추보경은 송ㆍ원시

대 이후 중국의 각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해지면서 도교의 신관과 사

상 그리고 민간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명나라 때는 왕실에서 존

귀한 경전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세종과 신종은 옥추보경을 간행

하며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14) 

한국에서 유통되는 옥추보경은 1455년 정통도장15)에 수록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과 집주본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추보경집주｣상ㆍ하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집주본에는 “海瓊白眞人 

註, 祖天師張眞君 解義, 五雷使者張天君 釋, 純陽孚佑帝君 讚”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흔히 ‘사주본(四注本)’이라고 칭한다. 해경백진인은 남

송시기 도사인 백옥섬을 말하며, 조천사 장진군은 동한시기 도교 교

단을 만든 장도릉이며, 오뢰사자 장천군은 천상에 있는 뇌부 신장 중 

일원이며, 순양부우제군은 여동빈을 말한다.16)

13) 최치봉, ｢옥추보경의 유래와 전파｣, 종교연구 84-2 (2024), p.81.

14) 인즈화, ｢조선시대 옥추보경 중의 신장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p.134 참조.

15) 중국 명(明)나라 정통(正統)연간(1436~1449)에 편찬됨.

16) 인즈화, 앞의 글,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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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장에서의 옥추보경 구성

연도 구분 서명 구성

1455

원문본
(정경)

정통도장
통진부 
본문류

九天應元雷聲
普化天尊玉樞
寶經

경문의 본문

집주본
(사주본)

정통도장
통진부 
옥결류

九天應元雷聲
普化天尊玉樞
寶經集註上

집주상(천집1~9장, 지집1~5장)17)

九天應元雷聲
普化天尊玉樞
寶經集註下

집주하(지집6~15장)+원만길상영장(圓
滿吉祥靈章)+15부전(符篆)+속혼합장
(續婚合章)+15귀형(鬼形)+장사성 발문
(1333년)

옥추보경은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되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판

본을 살펴보면 목각판의 제작과 판본 간행은 중국과 한국에서만 이루

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간행된 가장 이른 판

본은 감로사 판본(1563年)이다. 그 뒤로 무등산 안심사, 진안 반룡사, 

묘향산 보현사, 계룡산 등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미국 버클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옥추보경의문(玉樞寶經儀文)과 같은 초본(抄本)도 

국내 여러 학교나 기관에서 소장 중이지만, 대부분이 연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형태도 다양하여 아직 학계에서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8) 활자본(鉛字本)으로는 1922년 최병두의 상밀주해옥

추보경(詳密註解玉樞寶經), 1982년 조성우의 옥추보경(玉樞寶經) 
등이 있고, 현대의 번역본으로는 그윽한 하늘의 소리, 연해옥추보

경(演解玉樞寶經) 등이 있다. 한국에서 간행된 판본을 정리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17) 구성에서의 천집과 지집의 분류는 계룡산본(한국본 유형2)의 목차를 기준으로 비
교한 것이다.

18)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옥추보경의 판본, 초본, 활자본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광대학교 등에 여러 초본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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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옥추보경 판본

연도 발행처, 소장처, 저자, 서명 개략적 구성

1 1563
(합본)

옥천 감로사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玉
樞寶經

佛說十二摩訶般若波羅蜜多經+佛說高王觀世
音經+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玉樞寶經+佛
說延壽神王護身經+聖觀自在求修六字禪定+
발문+간기+시주질+간역질+大藏經佛三身眞
言+변상 2장+매죽헌 志文19)

2 1570
(초간본)

무등산 안심사 
서울 법장사, 원주고판화박
물관 소장
오인 간행
서명 未詳

41神像圖+變相圖+6神呪(心神呪, 淨口神呪, 淨
身神呪, 安土地神呪, 淨天地解穢呪, 開經玄蘊
呪)+焚香奏啓+昭貺仍念+正經及四注+圓滿吉
祥靈章+15符籙+寶經音訓+續婚合章+護經神
將圖+跋文

3 1570
(수정본)

무등산 안심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오인 간행
서명 未詳

안심사 초간본에서 신상도에서 ‘대법천사’, 
‘신공묘제허진군’가 추가됨.
안심사 초간본에서 경문1장(재옥청천중장)이 
보강됨.20)

4 1612

진안 반룡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홍무 간행
九天玉樞經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圓滿吉祥靈
章+6神呪（心神呪，淨口神呪，淨身神呪，安
土地神呪，淨天地解穢呪，開經玄蘊呪）+焚香
奏啓+昭貺仍念+神位名號+正氣呪+15符籙+
玉樞寶經後序

5 1733
(초간)

묘향산 보현사
규장각 소장
송몽삼ㆍ서두추 간행
畵玉樞經

47神像圖+變相圖+6神呪+焚香奏啓+昭貺仍
念+神將名號+正經及四注+圓滿吉祥靈章+15
符籙+寶經音訓+續婚合章+護經神將圖+跋文
(2種)

6 1736
(수정본)

묘향산 보현사21) 
송몽삼ㆍ서두추 간행
畵玉樞經

누락된 변상도(홍제구천사, 정양허진군)와 경
문1장 보강22)

7 1838
묘향산 보현사 
박도근ㆍ김정효 간행 
畵玉樞經

1736년 수정본 重刊 

8 1840

일본 동경대학소창문고(東
京大學小倉文庫) 소장
김학연 간행
玉樞經(抄本)

안심사 초간본 초본으로 추정. 6神呪+焚香奏
启+昭贶仍念+正經及四注+圆满吉祥靈章+15
符籙+普經音訓+续婚合章+刊記

9 1888
계룡산 
황일연 간행
玉樞寶經

天集[序說+原序+證贊+普相+衍圖贊(48神像
圖]+九天睿號+儀文+神呪(心神呪，淨口神
呪，淨身神呪，安土地神呪，淨天地解穢呪，金
光神呪，祝香神呪，開經玄蘊呪)+開經贊+至
心歸命禮+焚香奏啓文+玉樞寶經集註(雷字章
-說普經章]]
地集[玉樞寶經集註（學道希仙章-報應章]+
玉音章+善功圓滿章(원만길상영장)+吉祥靈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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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言+尊言贊+至心歸命禮+15符籙+續婚合
章+旃檀神王普相)]
人集[玉樞寶經禮眞懺悔人集+普經音訓+普
經要

10 1922

한림서림(경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최병두 간행
詳密註解玉樞寶經(鉛字
本)

天經[明國世宗肅皇帝序+金正喜序+玉樞寶經
靈符+崔秉斗序+證贊+開經贊+啓請頌+神呪
(淨心神呪，淨口神呪，淨身神呪，安土地神
呪，淨天地解穢呪，金光神呪，祝香神呪)+48
將請+奏啓文+開經玄蘊呪+音普呪+玉樞寶經
集註(雷字章-說普經章]]
地經[玉樞寶經集註(學道希仙章-報應章]+神
將退文+15符籙]
人經[續婚合章+玉樞寶經禮懺人集(善功圓滿
章+至心敬禮+至心朝禮+至心歸命禮 等)+善
功圓滿亦降吉祥靈章]

11 미상
미국 
버클리대학도서관 소장본
玉樞寶經儀文(抄本)

大明世宗皇帝御製序+玉樞寶經證讚(瀛壼玄橧
子讚)+玉樞寶經儀文[神呪(淨心神呪, 淨口神
呪, 淨身神呪, 安土地神呪, 淨天地解穢呪, 金
光神呪, 祝香神呪)+奏啓文+昭貺+志心歸命禮
(5種)+志心歸命禮(48神將名號)+開經讃+開經
玄蘊呪]+玉樞寶經正經正文[啟請訟+正經(1~9
章)]+玉樞寶經下經正文[正經(10~27章)+志心
歸命禮+玉音章+圓滿吉祥靈章]+玉樞寶懺[15
符篆+續婚合章+士同衆擧步虛頌+志心敬禮+
道場衆等釂水饋花供養如法+志心朝禮+禮足各
長跪歸命懺悔+志心朝禮+志心稽首禮]+北鬥
本命經

12 1982
동양서적(파주), 조성우
玉樞寶經(鉛字本)

詳密註解玉樞寶經와 동일

13 1991
대흥기획(서울), 황병진
그윽한 하늘의 소리(鉛字
本)

보현사 畵玉樞經 번역본

14 1991
온고당(서울), 이기목
演解玉樞寶經(鉛字本)

詳密註解玉樞寶經 번역본

15 2009
명문당(서울), 허시성
玉樞寶經(鉛字本)

詳密註解玉樞寶經 번역본

16 2022
희야(서울), 백윤희
直譯 玉樞寶經 解說集(鉛
字本)

詳密註解玉樞寶經 번역본

17 2022
태학당(경기 광명), 
이기목ㆍ손혜림
演解玉樞寶經(鉛字本)

1991년 演解玉樞寶經의 개정판, 부전의 설
명과 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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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본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자는 구중회와 문

순회이다. 구중회의 저작인 옥추경 연구는 옥추보경의 유래와 구

성, 역사적 평가와 민간 신앙적 위상, 보화천존과 48신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전을 조망하여, 옥추보경 연구의 서문을 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문순회는 구중회가 발견하지 못한 감로사 판본을 소개하

여 한국의 최초 판본 간행 연도를 1570년에서 1563년으로 앞당겼다. 

또한 발견된 판본이 불교 경전과의 합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구중회에 의해 언급되던 판본의 유형과 다른 새로운 판본 유

형을 소개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하여 해당 연구는 국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옥추보경이 더 발견될 수 있다는 점과 옥추보

경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는 것에서 옥
추보경의 중요한 역사적 흔적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연구의 한계도 뚜렷이 보인다. 구중회는 한국의 옥추

보경은 중국의 원문본ㆍ집주본과는 차별되는 ‘재생산된 경전’으로 보

았다.23) 이러한 착오는 구중회가 비교한 중국판본의 표본이 너무 간

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중회가 한국판본의 특징으로 본 변상도(變

相圖)와 신상도(神像圖)는 명나라 1527년 사본(寫本)24)의 묘사를 그

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한국판본에서만 의례문이 추가되었다고 주장

19) 문순회, ｢옥추경판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50 
(2022), p.318.

20) 구중회, 옥추경 연구, p.87

21) 구중회의 옥추경 연구, p.87에서는 보현사 수정본이 1733년이라고 표기되어 있
으나, 1736년의 오기로 보인다. 이러한 오기는 이슬, ｢도교 경전 옥추경의 민간전
승에 대한 고찰｣, p.139에서도 반복된다. 하지만 수정본에 내용과 출간 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구중회의 저서 p.96에 설명되어 있고, 후속 연구인 “구중회, ｢옥추
경 48장의 변천과 도상｣, 대순사상논총 24-2 (2015), p.180.”에서도 1736년 보
현사 본에 홍제구천사, 정양허진군이 추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보현사 수
정본 연도는 1736년로 표기하였다.

22) 구중회, ｢≪畵玉樞經≫의 復原 硏究｣, 인문학논총 3, 2003.

23) 구중회, 옥추경 연구, p.84, “재생산되었다는 것은 책의 내용이 새로 첨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의(科儀)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다.”

24) 1527年(嘉靖6), (經折裝, 彩绘本)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注. 일본천리대
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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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참(九天應元雷聲普化天

尊玉樞寶懺)25)이나 의례문이 함께 편찬된 청나라 판본에서 그 내용

이나 형식상의 유사함을 보인다.26) 한편, 의례에서의 신주는 이미 도

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팔대신주(八大神呪)에서 유래된 것이며, 계룡산

본의 ｢인집｣이나 상밀주해본의 ｢인경｣에 추가된 의례 역시 많은 부분

이 제사진고(諸師眞誥)27) 등의 기존의 도경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판본은 도장의 본문(정경) 및 집주본(사주본)에 기

반하며, 변상도ㆍ신상도와 의례 등은 중국 옥추보경 판본 혹은 기존

의 도경과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옥추보경 
판본은 중국판본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변화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화천존에 대한 의례를 ｢인집｣으로 엮어 경전을 ‘天集, 地集, 

人集’의 구성 체계로 명명했다는 것이나 집주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옥추보경을 집주 구

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 옥추보경 판본의 집주 구성

발행 및 서명 주요 구성 집주 구성

유형
1

안심사(1570) 
화옥추경 신주+신상도+변상도+집주본(부전15+속혼

합장 포함)
+보경음훈

註, 義, 釋, 讚
보현사(1736)
화옥추경

유형
2

계룡산(1888) 
옥추보경

天集(신상도+신주+집주본)+地集(집주본+
부전15+속혼합장)+人集(옥추보경례진참회
인집+보경음훈)

註解, 義著, 釋訓, 
讚頌

유형
3

최병두(1922)
상밀주해옥추
보경

天經(신주+신장명호+집주본<강의추가>)+
地經(집주본<강의추가>+부전15)+人經(속
혼합장 + 옥추보경례진참회인집)

註觧, 義著, 釋訓, 
讚頌, 講意

25) 道藏 第3冊, 0549a. (文物出版社、上海書店、天津古籍出版社，1988). 아래의 각
주에서는 道藏에 관련한 인용은 약칭으로 표기함. (道藏 3-549.)

26) 太上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중국국가도서관 고적관.

27) 道藏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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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은 원본이나 집주본에 신주와 신상도ㆍ변상도가 있다는 특

징을 지닌다. [유형 2ㆍ3]은 중국의 집주본을 천집ㆍ지집 혹은 천경

ㆍ지경으로 배속하였고 인집 혹은 인경을 추가로 편입하였다. 이는 경

전 구성의 명명에 있어 한국판본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특히 [유형 

3]은 기존 주석의 형태인 주ㆍ해ㆍ석ㆍ찬에서 ‘강의’를 추가하여 옥
추보경의 해설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최병두의 주석인 강의는 경전사(經典史)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최

근에 작성된 것이므로 경전의 전승에서 비중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옥추보경의 토착화 과정에서 볼 때, 한국에서 옥추보경을 어

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 1ㆍ2]는 시대적 제한

으로 소수만 공유하던 것임에 반하여, [유형 3]은 활자본으로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시 상당수가 해당 판본을 소장하고 접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밀주해옥추보경은 한국의 판본 가

운데 한국인의 시각이 반영된 주석을 포함하는 경전이자, 20세기 초 한

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저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옥추보경 주석과 대순진리회요람의 신격 비교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옥추보경의 신격에 대한 설

명으로, 이는 도장 집주본 서두에 등장하고 한국판본 [유형 1]에 

따르면 천집의 ‘설옥추보경장(說玉樞寶經章)’28)에 대한 주석과 ‘뇌자

28)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說玉樞寶經’의 글귀는 도장의 정경과 사주본에 확인되지 
않고 한국판본에서 발견된다. 사주본에서는 본문은 ‘爾時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으로 
시작되는데, 본문 앞에 주석이 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 2]의 천집과 [유
형 3]에 천경 15장 가운데 속하지 않고, 별도의 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분을 위해 ‘설옥추보경장’이라고 임의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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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雷字章)’의 주석에 해당한다. [유형 2ㆍ3]에 따르면 본문에서 ‘보화

천존’이 천경의 ‘뇌자장’이 아닌 ‘재옥청천중장(在玉淸天中章)’으로 분

류되어 있다. 신격에 관한 집주는 판본의 구성에 따라 편성의 차이는 

있지만, 집주본의 모든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전의 핵

심 내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ㆍ의ㆍ석ㆍ찬의 집주는 [유형 1ㆍ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집주에 추가된 강의는 [유형 3]에 나타

난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판본에 보이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에 

대한 주석을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으로 구분하여 요람 
｢신앙의 대상｣의 내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29)

1. 구천(九天)

<표 4> ‘九天’에 대한 한국 옥추보경의 집주

29) 요람이 옥추보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한 연구에는 ‘위꿔칭(于国庆)의 ｢대
순진리회 구천상제(九天上帝) 신앙과 도교 보화천존(普化天尊) 신앙 비교｣, 대순사
상논총 21 (2013)’가 있다. 또한 유사 연구로 2023년 12월 16일 후반기 아시아
종교연구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편경일의 ｢도교 신소파 옥추경과 대순진리회 
경전 비교연구｣가 있다. 위꿔칭의 논문은 구천상제와 보화천존의 신앙을 비교하기 
위해 옥추보경 전반의 내용과 요람을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신앙의 공통점에
서 보화천존 역시 뇌성을 체용 관계로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경전에 대
한 오류로 보인다.(Ⅲ-3참조, 구천진왕과 聲의 관계에서 명령과 용사에 대한 관점
이 보일 뿐, 雷聲을 體用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차이점에서는 요람의 각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옥추보경 본문과 집주가 선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상
밀주해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차이를 보인다. 편경일의 연구에
서는 대순진리회의 경전 전반과 옥추보경을 비교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격에 대한 주석과 요람의 비교는 간략하게 언급되었고, 
특히 최병두의 주석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부 구절의 해석에 
있어 필자의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구분30) 옥추보경의 해당 주요구절31)

설옥추
보경장

註 

구는 양수이니 곧 천도이다. 진궁을 주재하는 까닭으로 ‘동남에 구기
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곧 뇌사가 출입하는 곳이다. 천은 지대ㆍ지성
ㆍ무극ㆍ무위의 기이다. (九者, 陽數也, 乃天道也. 主於震宮, 故東南有
九炁之說也, 即雷師出入之地也. 天者, 至大至聖無極無爲之炁也.)

義 원수는 곧 건원용구를 말함이다. (元數乃乾元用九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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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에 대한 집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는 양수이자 곧 천도

라고 하였다. ‘동남에 구기가 있다’는 말은 ｢뇌자장｣ 주(註)에 “진왕은 

30) 장(章)의 구분은 한국판본 가운데 목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형2인 계룡산본 옥
추보경을 따른다.

31) 표에 나오는 옥추보경의 집주인 註ㆍ義ㆍ釋ㆍ讚의 구두점은 중화도장을 기준
으로 삼았다. 講에 대한 구두점은 상밀주해옥추보경을 기준으로 삼았다.

32) 상밀주해옥추보경에는 六十六天이라고 되어 있는데, 誤字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허시성의 번역본에서는 ‘36천’으로 수정되었다. 

뇌자장

註

구천은 사방과 사유 및 중앙, 곧 36천의 모든 일을 다 맡아 다스리느

니라. 일찍이 동남에서 구기가 생함으로 인하여 뇌문을 정출하니, 36

뢰의 령을 주관함으로 모든 사, 부, 원의 인을 거두어드려, 선을 살리

고 악을 죽이니, 인정에 따르지 않는다. 

(九天者, 四方四維中央, 乃統三十六天總司也. 始因東南九炁而生, 正出雷

門, 所以掌三十六雷之令, 受諸司府院之印, 生善殺惡, 不順人情.) 

義

구천은 비록 건수로 양강하여 순하지 않다고 말하나 진실로 이내 구기

가 생하는 곳이라. 그리하여 빼어난 영ㆍ령이 모이고 맺혀서, 우리 옥

청진왕께서 화형을 이룬 것이다. (九天雖曰乾數, 陽剛而不柔實乃九炁之

生處也. 於是結英聚靈, 成我玉淸眞王之化形也.)

釋

이러한 때에 구기가 형상을 이루어 구천으로 맺어지니, 구천은 36천의 

위에 있고 시방삼계의 조기이다. 이러한 까닭에 구를 쓰는 것이며, 그 

기는 삼청의 체에 원본이므로, 구천이란 이름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是時九炁成形, 結爲九天, 在三十六天之上, 十方三界之祖炁也. 所以用九

之故, 其炁元本乎三淸之體, 而用乎九天之名宜矣.)

講

수의 시작은 1이고, 수의 마침은 9이다. 1의 앞은 칭할 바가 없고, 9

의 뒤는 샘할 수가 없음이라. (그리하여) 구천은 모든 하늘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대게 하늘은 팔방과 상방과 하방을 합하여 십방천이

니, 각 방에 36천이 있어서, 곧 십방천의 수는 모두 360천이 있다. 그

러므로 일월의 도수에 360도가 있으니 360천에 응한 것이다. 모든 사

람은 하늘의 영명한 기를 받아 태어나므로, 360개의 골절이 있다. 각

기 하나의 천에 무수억의 신선들이 있고, 각기 속한 바의 사에 따라 

있게 된다. 구천이란 명칭은 시방제천을 모두 들어 일컫는 것이다. 

(九天者、數之始曰一、數之終曰九、一之前、無稱、九之後、無數、今曰

九天者、合諸天而總稱名焉、盖天有八方上方下方、合十方天、每方、有

三十六天32)、然則十方天數、總有三百六十天、故、於日月數、有三百六

十度、應三百六十天也、凡人、受天靈明之氣而生、故、有三百六十骨

節、每一天、無數億諸仙、各隨所司而備、九天之名、十方諸天、咸擧而

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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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옥부에 거하며 그 도는 손(동남방)에 있음이라.(眞王所居神霄玉府, 

其道在乎巽.)”라는 언급이 있다. 또한 주역에는 “상제는 진(震)에서 

나오고, 손(巽)에서 가지런히 하고…만물은 진에서 나오니 동방이고, 

손에서 가지런히 하니 동남방이다.”33)라고 하였다. 옥추보경의 주

석에서는 구기가 생성되어 출입하는 곳을 동남으로 보고 있는데, 덧붙

이자면 진궁의 주재자인 보화천존이 손방에서 세상을 가지런히 한다

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건원용구(乾元用九)’에 대해 살펴보면 주역 ｢건괘(乾卦)｣에서는 “건

원이 九를 씀은 천하가 다스려짐이다.(乾元用九, 天下治也.)”라 하였고, 

주역정의에서는 “하늘의 법칙을 보이는 것이라.(乾元用九, 乃見天則.)” 

하였고, 왕필의 주에서는 “九는 굳세고 곧은 사물인데 오직 건체(乾體)

를 능하게 사용하며, 순강(純剛)으로 하늘을 관찰하면 하늘의 법칙을 가

히 볼 수 있다”34)고 하였다. 이는 곧 九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양의 지

극함과 양의 굳셈을 하늘이 구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천은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한다. 지극히 크고 성스러우며, 무극하

고 무위한 조기(祖炁, 모든 기의 근원)이자, 시방삼계(十方三界)와 삼

청(三淸)의 근원이 된다. 뇌자장 석(釋)의 “구천은 36천의 위에 있고 

시방삼계의 조기이다.”에 따르면, 구천은 하늘의 최고 위상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천은 구기(九炁)가 형태를 이룬 곳으로 36천의 위에

서 존재하며, 36천을 통솔하고 다스린다. 옥청진왕(구천응원뇌성보화

천존, 약칭 보화천존)은 구기의 결합으로 형체를 갖추고, 36천의 하늘

을 다스리는 지고신의 성격을 가지며, 36천에 배속된 십방의 모든 신

에 명령을 내리고 관련된 일들을 인가한다.

33) 周易, ｢說卦｣ 第九, “帝出乎震, 齊乎巽,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34) 周易正義, “此一章全說天氣以明之也. 九, 剛直之物, 唯乾體能用之, 用純剛以觀天, 
天則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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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九天’에 대한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과 옥추보경 집주의 비교

대순진리회요람 구절 내용 및 특징 구절 비교

구천(九天)이라 함은 전경에 “ …모든 신성
(神聖)ㆍ불(佛)ㆍ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
하여 구천에 하소연하므로…(교운1-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뇌사(雷師)와 신선(神仙)뿐만
이 아닌 삼교(三敎)에 모든 
제신을 대상으로 삼는다.

유사 구절
없음

이 우주(宇宙)를 총할(總轄)하시는 가장 높
은 위(位)에 계신 

구천이 (삼십육천을 아우르
는) 가장 높음은 위격임을 
밝힘. 

맥락상
유사함

천존(天尊)께 하소연하였다는 말이니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
제해주실 것을 최고신에게 
요청함.35)

유사 구절
없음

그 구천(九天)은 바로 상제(上帝)께서 삼계
(三界)를 통찰(統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
(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位)임을 뜻함이며,

가장 높은 위격인 상제는 삼
계통찰, 건곤조리, 운화조련
을 담당한다.

맥락상
일부분
유사함

요람에서 구천은 상제나 천존으로 칭해지는 존재가 거하는 곳으

로, 신성(神聖)ㆍ불(佛)ㆍ보살(菩薩)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묘

사되고 있다. 이는 제신(諸神)들의 공력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음을 말하는데, 곧 ‘신들의 신’, 혹은 ‘지고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

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36천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다. “하늘

은 삼십 육천(三十六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이시니라.”36)에서 보

듯이, 옥추보경과 마찬가지로 구천의 존재가 36천을 다스린다고 언

급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옥추보경에서는 36천이 도교적 

세계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면, 대순사상에서는 유불선의 삼교합

일을 표방하고 있는데, 불교적 세계관의 신들과 여러 성스러운 신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구천이 가장 높은 하늘이며 그곳을 다스린다는 

것에서 옥추보경의 보화천존이나 요람의 상제는 가장 높은 신격

35) 전경, 교운 1장 9절.

36) 같은 책, 교운 2장 5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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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옥추보경의 보화천존에 

대한 설명은 조기, 구기 등의 우주의 근원적 기에서 빼어난 정수를 취

합해 나타난 것이라는, 보화천존의 기원에 초점이 있다. 또한 구천이

라 장소를 구기가 생성되는 곳으로 보거나 혹은 구기가 결합하여 구

천이 생겼다고 보아 둘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구기와 구천을 36천과

는 구별되는 조기 혹은 원기와 연결 짓고 있다. 반면, 요람의 구천

에서는 원시의 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담당하는 ‘신들의 신’임

이 강조된다. 또한 옥추보경의 주석에서 양과 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요람에서는 ‘건곤을 조리한다’는 표현이 보인다. 이는 

음양을 대표하는 건곤의 균형을 맞추고 조화함을 말하는데, ‘운화를 

조련한다’는 것은 우주의 운행과 변화의 과정에서 흐름을 다스리고 정

련(精鍊)함을 뜻하므로, 지고신의 조화(調和)로운 조화(造化)를 강조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주목해 볼 점은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360’의 수

와 관련된 언급이 상밀주해옥추보경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하늘

은 팔방과 상방과 하방을 합하여 십방천이니, 각 방에 36천이 있어서, 

곧 십방천의 수는 모두 360천이 있다. 그러므로 일월의 도수에 360

도가 있으니 360천에 응한 것이다.”라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훈시
에서 “36은 360을 뜻하고 360은 도(道)를 말한다.”라는 언급과 비교

할 때, 36을 360으로 확장 시키는 것과 360을 도수(度數)와 도(道)로 

지칭한 것에서 일정 부분 유사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37) 이는 우

당이 숙지하고 있었던 옥추보경이 상밀주해본과 연관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7) 상밀주해옥추보경에서는 360을 ‘일월의 도수’, ‘하늘의 360天’, ‘사람의 360개 
골절’과 대응하는 수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만물의 일생이든, 우주의 운동이
든, 역사든 인간의 운명이든 간에, 그 모두를 전개하는 것은 시간이다. 대순진리회
에서 이 사유가 잘 나타나는 게 도수라는 단어이다.(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시간관 
연구(Ⅰ)｣, 대순사상논총 48 (2024), pp.20-27 참조.)”라는 차선근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360이라는 도수(시간의 함수) 개념의 확장으로 ‘360天’과 ‘360개 골절’을 
볼 수 있고, 이는 천지인을 관통하는 도의 개념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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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원(應元)

<표 6> ‘應元’에 대한 한국 옥추보경의 집주

38) 道藏에서는 ‘天地一炁’로 표기됨.

39) 道藏에서는 ‘二炁雖分陰與陽’로 표기됨.

구분 옥추보경의 해당 주요구절

설옥추
보경장

註 

응은 천명을 받지 않고 생성하는 사물이 없음이라. 원은 지대하다. 다시 
이르면 모든 선의 우두머리이며, 곧 사시의 우두머리로, 오행의 이전이다.
(應者, 無物不承天命而生也. 元者, 至大也. 又曰萬善之長也, 乃四時之首也, 
五行之先也.)

뇌자장

註
삼가 생각하길 원시조겁(元始祖劫)에 일기가 나뉘어 진(眞)이 되니, 옥청
진왕은 응원의 체이다. (仰惟元始祖劫一炁分眞, 玉清眞王應元之體)

義

천지의 일기가 음양ㆍ오행으로 위에 펴지고 아래에 흐른다. 하나의 물건
도 천명을 받들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음양의 기를 받은 까닭으로 생하
는 것이다. (天地二炁,38) 陰陽五行, 上布下流, 無一物不承天命, 而得陰陽之
炁以所生也.)

釋

응원은 천양ㆍ지음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아마도 우리 천존은 양에서 
생하여 하늘에 거하시니, 이는 굳세고 강직함이라. 만물은 땅에서 생하는 
까닭으로 모두 천존의 명을 듣지 않음이 없고, 여러 사물로 하여금 각기 
그 마땅함을 얻게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지만 본원
이 모두 천존의 여기(餘炁)에서 나온다. 천존께서 각각의 사람들 모두 천
존이 되게 하고자 함이니, 무슨 까닭으로 여기(餘炁)를 아쉬워하겠는가, 
그 본원의 묘도에 응하는 것이다. (天陽地陰理之然也. 蓋我天尊, 生乎陽而
居於天, 其健而剛也. 所以萬物生乎地, 莫不皆聽命於天尊, 使物物各得其宜. 
世人不知其故, 而本元皆出乎天尊之餘炁也. 天尊欲人人皆爲天尊者, 何故惜
其炁而應其本元之妙道也.)

讚

이기로 비록 음과 양이 나누어져 있으나, 옥청의 높은 곳에 진왕이 되셨
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이기를) 능히 서로 합하고, 가르침을 밝
히고자 형상을 나누기를 시방에 두루 하였다. (一炁雖分陰與陽,39) 玉淸高
處化眞王. 上天下地能相合, 闡敎分形遍十方.)

講

만물의 으뜸은 사람이요, 사람의 으뜸은 신이며, 신의 으뜸은 영이요, 영
의 으뜸은 천이다. 하늘은 뭇 양의 우두머리이고, 만 가지 이치가 이로 비
롯하여 행함이라. 능히 살리고 죽이며, 능히 이루고 무너뜨린다. 하늘에 
근원하여 (만물이) 시발하고,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사지와 백골이 니환의 명령을 듣고 이목구비의 동작이 생겨남과 
같은 것이다.(萬物之宗曰人、人之宗曰神、神之宗曰靈、靈之宗曰天、天者、
諸陽之首、諸陽、萬理之所由行也、能生能殺、能成能壤、源乎天而始發、顯
乎陰陽五行之元理、如人之四肢白骨、聽命於泥丸、耳目口鼻之動作、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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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조겁(元始祖劫)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로 度人經40)

에서는 원시조겁의 시기에 여러 하늘이 화생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원시조겁의 시대에 조기(祖炁), 일기(一炁) 또는 구기(九炁)라는 근

원적이 기가 존재하였고 이후 음양과 오행으로 분화되어 우주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주의 만상이 모두 이 근원의 기에 상응되

고 있으므로 이를 응원이라고 한다. 

  응원에서 원은 지대하며, 모든 선(善)과 사시의 우두머리로 음양과 

오행에 앞선 것이다. 또한 이 응원의 본체는 옥청진왕이므로 옥청진왕

의 명령 즉, 천명으로 이루어진 응원이다. 그리하여 ｢뇌자장｣의 의(義)

에서 언급하듯이, 모든 만물은 천명에 응한 것이 된다. 또한 석(釋)에

서는 사물의 형성됨은 모두 천존의 여기(餘炁)에 본원을 두고 있다고 

하여 모든 사물이 천존의 기에 상응된 것이라 언급되고 있다. 강(講)

에서는 하늘이 만물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고 

있는데, 명령을 내리는 니환(泥丸)41)과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응원을 설명하고 있다.

<표 7> ‘應元’에 대한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과 옥추보경 집주의 비교

대순진리회요람 구절 내용 및 특징 구절 비교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
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
음을 뜻함이며,

천명에 의하여 삼라만상이 
생성됨을 설명

맥락상
유사함

대순사상의 요람은 구천상제의 천명에 따라 삼라만상이 생성됨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옥추보경의 응원에 대한 설명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삼라만상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

어 있음을 강조하며,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현상의 총칭을 표현

40) 道藏 1-282, 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元始祖劫，化生諸天” 

41)『釋典類解』｢道家經義說｣, “丹田, 心下爲中丹田, 臍下爲下丹田也. 泥丸, 腦也. 天庭, 
兩眉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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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교적 용어이다.42) 이러한 측면에서 대순사상의 응원은 모든 

천체와 우주의 현상이 모두 천명을 받아 생성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존의 명으로 정해져 운행되는 천지

와 더불어 인간도 마찬가지로 정명(定命)으로 정해진 천지의 기운과 

천존의 명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 뇌성(雷聲)

<표 8> ‘雷聲’에 대한 한국 옥추보경의 집주

42) 法句經, “森羅及萬象. 一切之所印.”

구분 옥추보경의 해당 주요구절

설옥
추보
경장

註 

뇌는 곧 천령이다. 생살의 권한을 주관하며, (뇌의) 동정은 만신이 받들
어 행하는 것이라 사람이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성은 생이며, 만물은 뇌
의 진동하는 소리로 생명이 움튼다. 또한 이르면 천은 비록 말이 없지
만 뇌로써 대신 말씀함이라.(雷者, 乃天令也. 掌生生殺殺之權, 動静人莫
可測萬神之奉行也. 聲者, 生也, 萬物得雷震聲而萌也. 又曰天不言以雷代言
也.)

뇌자
장

註

뇌는 음양이기가 결합하여 뇌가 되고, 뇌정이 있음에 따라 각부로 나뉘
어 구천뇌조에 종속된다. (雷者, 陰陽二炁結而成雷, 既有雷霆, 遂分部隸
九天雷祖.)
성이란 천지의 인성이라. 춘분 오일에 뇌가 발성하니, 백리에서도 들을 
수 있고, 구천을 진동하고 구지를 움직이며, 사해를 놀라게 하고 사명을 
뒤집는다. (聲者, 天地之仁聲也. 春分五日, 雷乃發聲, 可聞百里, 震九天而
動九地, 驚四海而翻四溟)

義

뇌가 뇌로 됨이 크도다. 본래 삼계의 시방은 천성과 지진에 각기 주관
함이 있는데, 오직 구천의 옥청진왕께서 총괄하여 다스리며 영을 내리
신다. (雷之爲雷大矣哉, 故三界十方天聖地眞各有司焉, 惟九天玉清眞王總
治其令也.)
성은 곧 기의 작용이고, 기는 곧 성의 명령이다. 옳음을 밝히고 잘못을 
분별하며, 우레로 싹이 트고 숨어 자는 생명이 깨어나니, 뇌의 명령이 
아니고 어찌 생할 수 있겠는가. (聲乃炁之用，炁乃聲之令，明是辯非, 震
萌起蟄, 非雷之令, 何能生也.)

釋

뇌는 분류함이다. 이로써 만가지 무리가 나오고 만사만물이 시작된다. 
뇌는 곧 음양이기의 격박으로 물리침에 맡은 바가 있음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사악함을 베어내고 바람을 몰아 비를 부리는 것은 어떠한가? 
범속은 알지 못한다. 어찌 원시에 살생의 기틀과 옥청진왕의 묘용을 알
겠는가. (雷者, 類也, 是以出萬類而起羣品也. 孰不知, 雷乃陰陽二炁之激
剥, 却有所司. 馘惡誅邪驅風役雨者何耶? 凡俗無知, 豈識元始生殺之機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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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추보경에서 지고신의 천명과 천령을 전달하는 매개는 바로 뇌

성이다. 뇌(雷)는 음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성은 뇌의 진동하는 소

리로 만물의 생명을 움트게 한다. 이러한 뇌성은 각각의 뇌부(雷部)에

서 운용하며, 오뢰(五雷: 天雷, 地雷, 水雷, 龍雷, 社令雷), 십뢰(十雷), 

삽십육뢰(三十六雷) 등으로 구분된다.43) 

뇌는 음양이기의 작용이다. 뇌의 음양동정으로 천지 만물이 분화되

고, 이에 따라 만사 만물이 제각기 갈라져 분류되는 것이다. 뇌의 작

용은 만물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삿된 것을 응징하여 제거하기도 한

다. 이는 뇌의 작용으로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것으로, 하늘(보화천존

의 덕)이 선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뇌는 

만물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만물을 일으키기도 하고 

43) 道藏 2-570，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註.

淸眞王之妙用也.)
성은 명령이며 들음이라. 하늘이 무성하면 곧 뇌정은 행하지 못하고, 땅
이 무성하면 곧 초목이 움트지 못하고, 사람이 무성하면 곧 청탁의 밝
음이 없다. 그리하여 성은 한 몸의 근본이자, 음양의 원기가 된다.(聲者, 
令也, 聽也. 天無聲則雷霆不行, 地無聲則草木不萌, 人無聲則清濁難明. 所
以聲為一身之本, 乃陰陽之元炁也.)

讚

음양의 바름은 오행의 명령이다. 귀신과 삿된 것을 베어버리니 하늘과 
사람이 향응된다. (二炁之正, 五行之令. 斬鬼誅邪, 天人響應.)
뇌제의 덕을 널리 베풀어 군생을 일으키니, 삼계의 영령들은 귀를 기울
여 들을지어다. 노천이 한 말씀도 없었다고 하지 말라. 모름지기 뇌명이 
있게 명하였음을 알라. (廣宣帝德起羣生, 三界英靈側耳聽, 莫道老天無一
語, 須知司令有雷鳴.)

講

천지는 뇌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음양은 뇌로 말미암아 승강하며, 만
물은 뇌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사시는 뇌로 말미암아 왕래하며, 곤충과 
초목도 뇌로 말미암아 생사가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뇌는 만물을 능
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만물을 능히 일으키기도 하고 그치게
도 하느니라. (天地、由雷而分、陰陽、由雷而昇降、萬物、由雷而發生、
四時、由雷而往來、蜫虫草木、由雷而生死、雷能生物、雷能殺物、雷能起
物、雷能止物)
성은 뇌의 용이요, 뇌는 성의 체니라. 하늘은 바람으로써 성(聲)을 대신
하여 만물을 제도하고, 사람은 성으로써 지혜를 발하여 탁우를 깨뜨리
고, 하늘은 성으로써 음양을 나누어 오행을 순조롭게 하니, 무궁조화가 
옥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성으로 말미암아 숨는다. (聲者、雷之用、雷、
聲之體、天以風、代聲制物、人以氣、代風成物、人以聲、發智慧而醒濁
愚、天以聲、別陰陽而順五行、無窮造化、由玉而顯、由聲而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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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게도 한다.

옥청진왕이 삼계와 십방을 통솔함은 뇌로써 이루어지는데, ｢설옥추

보경장｣ 주(註)에서는 “천은 비록 말이 없지만 뇌로써 대신 말씀함이

라.”라고 하였고, ｢뇌자장｣ 찬(讚)에서는 “노천이 한 말씀도 없었다고 

하지 말라. 모름지기 뇌명이 있게 명하였음을 알라.”라고 언급하였다. 

대순진리회 전경에서도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

하리라.”44)고 하여 하늘의 다스림이 뇌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에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표 9> ‘雷聲’에 대한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과 옥추보경 집주의 비교

대순진리회요람 구절 내용 및 특징 구절 비교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
령(天令)이며 인성(仁聲)
인 것이다. 

뇌성은 하늘의 명령을 전달하는 매개이자, 
만물을 살리는 인한 소리다.

일치

뇌(雷)는 음양이기(陰陽
二氣)의 결합(結合)으로
써 성뢰(成雷)된다. 

음양의 결합으로 뇌가 성립된다. 일치

뇌(雷)는 성(聲)의 체(體)
요, 성(聲)은 뇌(雷)의 용
(用)으로써 

뇌성을 체용 관계로 밝힌 것은 옥추보경 
판본 가운데, 최병두의 주석이 유일하다.

일치

천지(天地)를 나누고 동
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
(變化)로 천기(天氣)와 지
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
(生長)하게 하고 생성변
화(生成變化) 지배자양
(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뇌는 음양의 작용으로 천지를 동정케 하고 
변화시킨다. 천기와 지기는 수기를 통해 승
강하며 이는 모두 뇌의 작용으로, 이를 통
해 만물을 지배자양 한다. 

맥락상
유사함 　

｢설옥추보경장｣ 주(註)의 “뇌는 곧 천령이다.”와 ｢뇌자장｣ 주(註)에 

언급되는 “뇌는 음양이기가 결합하여 성뢰된다.”, “성이란 천지의 인

성이라.”, 그리고 ｢뇌자장｣ 강(講)에 “성은 뇌의 용이요, 뇌는 성의 체

니라.”의 구절은 모두 요람과 정확히 일치한다. 마지막 구절은 전

44) 전경, 공사 3장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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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생장하느

니라.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六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

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

化天尊上帝)이시니라.”45)에서의 뇌의 전기를 수기와 연결하여, 지배자

양의 뜻과 수기의 승강(오르고 내림)을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뇌성을 체용(體用) 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기존의 

도경을 살펴보면, 옥추보경의 의(義)에는 “성은 곧 기의 용이며, 기

는 곧 성의 (명)령이다.(聲乃炁之用, 炁乃聲之令)”고 이르고 있다. 구

천의 옥청진왕이 령을 다스리므로,46) 결국 성은 구천진왕의 용이자, 

소리를 통해 구천진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구천진왕과 성의 관계에서 명령과 용사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뇌경(雷經)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지는 뇌정경에서는 “뇌(雷)와 

정(霆)을 양과 음”47)으로 보고 있어, 이곳에서도 또한 체용의 관계로 

뇌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상밀주해옥추보경에서의 주석

[講意]은 기존 도경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체용의 관계로 뇌와 성을 

새로이 밝힌 것이 된다.

요람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해설이 옥추보경의 주석 내용과 

상관성이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 또한 

대순진리회 소의경전에서 요람의 뇌성에 관한 구절을 제외하고, 체

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에서 옥추

보경의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뇌의 체용에 관한 해석을 요
람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신앙의 대상｣의 해설과 상밀주해옥

추보경의 밀접한 상관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5) 같은 책, 교운 2장 55절.

46) ｢뇌자장｣, 義, “惟九天玉清眞王總治其令也.”

47) 道藏 1-762，無上九霄玉淸大法紫微玄都雷霆玉經, “臣聞雷霆者, 天地之樞機. 
天樞地機, 陽雷陰霆. 樞陰機陽, 雷善霆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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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화(普化)

<표 10> ‘普化’에 대한 한국 옥추보경의 집주

  보(普)는 ‘광대하다’, ‘넓게 두루 미치다’는 의미로, 형상에 있어 무

형과 유형의 온갖 사물과 공간에 있어 천지와 팔황(여덟 방위의 너른 

범위)의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침을 말한다. 또한, 천명이나 뇌사를 통

한 간접적 다스림과 더불어 보화천존의 여기(餘炁)를 통해 중생의 몸

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 관계성도 밝히고 있다. 특히, 주(註)의 “일월

사진, 감관만천(一月四辰, 監觀萬天)”이라는 말은 ｢학도희선장｣에 “매

48) 음력 1월에 사진(四辰)과 관련된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四辰은 辰
年, 辰月, 辰日, 辰時를 말하며, 순양(純陽)의 기운을 상징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사진의 때에 맞추어 마(魔)를 물리치는 사진검(四辰劍)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구분 옥추보경의 해당 주요구절

설
옥
추
보
경
장

註 

보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사유와 팔황, 무형과 유형이다. 화는 천도가 
음양을 운행함이 곧 화가 되고, 또한 무로부터 유하고, 유로부터 무함이 곧 
화가 되고, 만물이 살아 숨 쉬는 것이 곧 화가 된다. 노자가 이르길 내가 
무위하니 백성은 저절로 교화된다. 또 이르길 덕으로써 교화됨이 이것이다. 
(普者, 上天下地四維八荒無形有形也. 化者, 天道陰陽運行則爲化. 又自無而有
自有而無則爲化萬物生息則爲化. 老子云: 我無為而民自化. 又云以德化是也.)

재
옥
청
천
중
장

註
1월 사진(四辰)48)에 감관만천하고, 삼계구주의 만국을 부유하며, 선함에 
상을 내리고 허물은 기록한다. 이는 보화이니 지극히 크고 귀하다. (一月
四辰監觀萬天, 浮遊三界九州萬國, 賞善錄愆, 是爲普化至大至貴也.)

義

하늘이 곧 나이고, 내가 곧 하늘이니, 광대한 발원으로, 시방에 화형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을 능히 도로 돌아오게 하여, 마땅히 내(천존) 몸으로써 
(중생의) 몸을 이루게 하니, 어찌 천존의 보화가 아니겠는가? (天即我, 我
即天, 發願廣大, 化形十方凡諸衆生能皈心向道, 我當以身身之, 非天尊普化而
何？)

釋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으니, 일월이 밝게 드리운다. 하늘은 덕이 있으니 사
람과 만물이 생을 갖춘다. 우리 천존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고, 
덕을 삼계에 베푸시니, 청자는 성인이 되게 하고 탁자는 현인이 되게 한
다. (天無私, 日月垂明. 天有德, 人物俱生. 是故我天尊代天行道, 德施三界, 
使淸者爲聖, 濁者爲賢.)

讚
제천과 시방에 가르침을 밝히는 호생지덕은 측량할 수 없다. (好生之德不
能量, 闡敎諸天及十方.)

講
보화란 시방제천이 천존에 명령에 준하여 어지럽지 않고 섞임이 없음을 
말한다. (普化、十方諸天、一準帝令、不亂不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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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엿새날과 열흘 중 신일(辛日)에, 모든 하늘을 경계하여 살펴보고, 

삼계를 두루 다니며 돌본다.”49)는 구절과 유사한 맥락으로, 몸소 삼

계를 순회하며 권선징악으로 보화함을 언급하고 있다.

  화(化)는 유무의 범주를 초월하여 만물을 살아 숨 쉬게 한다는 것에

서 조화(造化)를 말하기도 하며, 만물을 무위로 다스린다는 것에서 교

화(敎化)의 의미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

여 호생의 덕을 펼치고, 제천과 시방에 가르침을 펼쳐 성인과 현인을 

길러내는 덕을 베푸는 것에 대하여 덕화(德化)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 11> ‘普化’에 대한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과 옥추보경 집주의 비교

대순진리회요람 구절 내용 및 특징
구절 
비교

보화(普化)라 함은 우주(宇宙)의 만유(萬
有)가 유형(有形) 무형(無形)으로 화성(化
成)됨이 

보화에서 조화의 측면을 언
급함

일치

천존(天尊)의 덕화(德化)임을 뜻함이며
보화에서 덕화의 측면을 언
급함

일치

요람의 보화에 대한 설명 또한 옥추보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普)라는 개념에서 천지, 사유, 팔황, 삼계구주, 

제천, 십방 등의 장소적 요소를 우주로 요약하였고, 만물의 양태는 유

49) 옥추보경, ｢學道希仙章｣, “每月初六及旬中辛日, 監觀萬天, 浮遊三界.” 辰의 독음
이 ‘진’과 ‘신’으로 된다는 점에서 진일에서 신일이 파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
지 않다. 설문해자에 “辰은 震이다. 삼월에 양기가 움직여 우레와 번개가 치고 백
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로, 만물이 모두 생한다.(辰, 震也. 三月昜氣動. 靁電振. 民農
時也. 物皆生.)”하였으니, 辰은 震이 동의어로 쓰임을 밝히고 있다. 주역정의, 周易
兼義, 下經, 夬傳, 卷第五, 疏에는 “震은 動함이다. 이는 우레를 형상한 卦이니, 하늘
의 위엄이 진동하므로 ‘震’으로 이름한 것이다. ‘震’이 이미 위엄을 진동하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기를 위엄으로써 하면 물건(사
람)들이 모두 정제되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으니, 이 때문에 震에 형통
한 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辛’은 陰金으로 금속의 차갑고 단단한 특성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판단과 결단을 상징하며, 금속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
에서 변화와 적응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뇌의 강렬한 힘으로 자연과 인간의 변
화를 제공하고 또한 날카롭고 예리한 결단으로 선악을 구별하여 심판한다는 것에서 
雷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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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무형으로 개괄되어 있다. 덕화에 관해서 구천상제는 “무상한 지

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所有主)”,50) “우주를 주재

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하신 덕화와 무변하신 권지의 소

유주”51) 등으로 언급되고 있어 보화로 우주를 주재하는 지고신의 면

모에서 옥추보경과의 동일함을 보인다.

  한편, 옥추보경 찬(讚)에서 언급된 호생지덕(好生之德)은 전경에
서도 만물을 살리는 ‘호생의 덕’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증산은 어릴 

적부터 ‘호생의 덕’이 두터웠다고 언급되며,52) 증산의 행위와 천지공

사를 ‘살리는 공부’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53) 제자들에게는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4) 이는 

대순진리회 교리의 중추를 이루는 상생(相生), 생생(生生)55)과 연결되

어 교리상의 지향점에서도 유사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천존(天尊)

<표 12> ‘天尊’에 대한 한국 옥추보경의 집주

50) 대순진리회요람, ｢취지(趣旨)｣.
51) 대순지침, p.21.

52) 전경, 행록 1장 11절.

53) 같은 책, 권지 1장 26절.

54) 같은 책, 교운 1장 16절.

55) 훈시, 을축년 5월 16일(양력 1985.7.3.), “순환왕복의 생생지리(生生之理)가 곧 
천지의 성(誠)이므로, 사람이 이 천리의 성의 덕으로 살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 천리
를 받들어 나가는 일을 인간의 성이라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 구절 내용 및 특징
구절 
비교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雷聲)으
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
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
존(至尊)임을 뜻함이며,

군생만물을 뇌성으로 보화하는 존
재는 삼계의 지존 지엄한 상제임
을 밝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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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추보경 주에서 천존은 삼계의 지존(至尊)이자 십방의 존령(尊

靈)이다. 또한 천존은 제천제지(諸天諸地)에 조화를 행하며, 만신의 조

례를 받으며, 만령과 만신에 명을 내리는 지대지귀(至大至貴)의 존재

이다. 모든 하늘의 왕인 천존은 ‘옥청진왕’, ‘뇌성보화천존’, ‘보화천존’

으로 칭해진다. 강(講)에서는 삼백육십천 위에 구천이 있고, 구천 위에 

천존부가 있고, 천존부 가운데에 천존이 거하며, 구천을 총괄한다고 

언급하며 ‘360’에 대한 언급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 ‘天尊’에 대한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과 옥추보경 집주의 비교

요람의 천존에서 언급되는 주요 단어인 ‘군생’, ‘뇌성’, ‘보화’, ‘지

대’, ‘삼계’, ‘지존’ 등은 모두 옥추보경의 주석에서 확인되고, ‘지성’

구분 옥추보경의 해당 주요구절

설옥
추보
경장

註 천존은 지대하고 지귀함을 일컬음이라. (天尊者, 至大至貴之稱也.)

義
보화천존께서는 그 위에 계시니 삼계의 지존이며 시방의 영명이시라. 
(而普化天尊居其上, 爲三界之尊十方之靈明矣.)

釋
천존의 발원함이 광대하여, 군생에 보화가 미치니, 그 덕을 헤아릴 수 
없고 그 틀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뇌성으로 대신하여 조화하시니
라. (天尊發願廣大, 化及羣生, 其德不可量而機不可測也. 故以雷聲代化)

재옥
청천
중장

註

부려원시천존으로부터 아홉 아들이 생하였는데, 옥청진왕은 뇌성보화천
존으로 화생하였다. 천존은 여러 겁을 지남에 응화하여 때에 따라 이름
을 알렸다. 본래 원시의 조기(祖炁)가 오랜 시간을 지남에 일기가 나뉘
어 진(眞)이 되니, 곧 옥청진왕으로 구소를 주재한다. (自浮黎元始天尊
生九子, 玉淸眞王化生雷聲普化天尊. 天尊以歷劫應化, 隨時示號. 本元始
祖劫一炁分眞, 乃玉淸眞王, 九霄主宰.)

義 -

釋 -

讚
고처에 계신 옥청께서 뇌부를 다스리니 만신이 진왕께 조복하고 예를 
올리느니라. (高處玉淸治雷府, 萬神朝服禮眞王)

講

천존은 구천을 총괄하며 발호시령하시는 존령이시다. 삼백육십천 위에 
구천이 있고, 구천 위에 천존부가 있고, 천존부 가운데에 보화천존이 
있다. 모든 하늘의 왕이며 조화의 조종이니, 만령과 만신이 천존의 명
을 받들어, 모든 하늘과 땅에 조화를 행하니, 위로는 군선에 이르고 아
래로는 미물이 꿈틀거리는 것에 미치니, 천존이 아니면 화민 할 수 없
느니라. (天尊、總轄九天、發號施令之尊靈也、三百六十天之上、有九
天、九天之上、有天尊府、天尊府中、有普化天尊、諸天之王、造化之
祖、萬靈萬神、受命於天尊、行化於諸天諸地、上至群仙、下至蠢動、無
非天尊之化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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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옥추보경장｣ 주(註)에 언급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도 위와 마찬가

지로 옥추보경을 참조하여 요람이 작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도 천존에 대한 여러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천

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上帝], 삼청진왕(三淸眞王), 무극신(無極神), 

태극지천존(太極之天尊),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 구천상

세군(九天上世君)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령삼정주｣에 “吾奉九

天應元雷聲普化天尊玉淸眞王律令”56)이라고 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과 옥청진왕이 같은 신격임을 밝히고 있다. 두 신격의 밀접한 연관

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옥추보경임을 고려할 때 ｢구령삼정주｣ 역시 

옥추보경의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57) 이렇게 볼 때, 

대순진리회 신격은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의 이칭으로 도교와 관련한 옥청진왕, 삼청진왕, 무극신 등이 사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8)

6. 강성상제(姜聖上帝)

<표 14> ‘姜聖上帝’에 대한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과 옥추보경 집주의 비교

대순진리회요람 구절 내용 및 특징 구절 비교

강성상제(姜聖上帝)라 함은 우주(宇
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
(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領)
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강성상제의 신격은 삼계대
권을 가짐

맥락상
일부분
유사함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
(尊稱)임을 뜻함이다.

강성상제의 신격은 전지전
능한 하느님을 말함

유사 구절
없음

  

｢재옥청천중장｣ 주(註)에 ‘관감만천(觀鑑萬天)’의 용어가 보인다. 대

순사상에서는 이를 대순(大巡)의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옥추보

56) 전경, 교운 2장 42절.

57) 박상규, ｢대순 신앙의 주문 변화: 고증을 중심으로｣, pp.42-43 참조.

58)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대순사상논총 20 (2013), pp.107-131 
참조.



옥추보경 집주본의 한국내 변용과 대순진리회와의 상관성 연구 / 최치봉 171

경의 관감만천은 특정일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반복적 순시(巡視)’

인 반면, 대순사상의 대순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

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에

서 보듯이 제신들의 요청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는 인계와 신계의 겁

액을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구천

상제의 삼계대순에 대한 신앙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성상제’에 해당하는 해석은 요람에서 새로이 추가된 신격으로 

옥추보경의 주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성상제는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인 강증산(姜甑山)의 성(姓)과 ‘성제(聖帝)’59) 혹은 ‘성사(聖師)’60)

의 약칭이 ‘상제’의 신격을 함께 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추보경
과 비교하자면, 주석에서 언급되지 않는 삼라만상, 삼계대권, 전지전

능, 하느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신격을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삼계 대권을 주재한다”는 구절은 전경에 기반한다.61) 

이는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는 개벽공사와 이러한 공사가 강세한 강증산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한편, 신격에 대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은 불경이나 도경에 사용

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는 흔히 가톨릭에서 천주(天主)의 속성을 설명

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서양 신학에서 언급되는 지고신(至高神)에 

관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62) 동양은 예로부터 하늘(天)에 존칭 접미

사를 붙여 ‘하느님’이라 불렀고, 절대적이며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59) 태극도통감(1956), p.8, “九天上帝觀鑑萬天하시며 大巡三界하실새 神人依導의 因
緣으로 人間에 下降하사 大道의 眞理眞法을 傳하사 九年間天地公事를 行하시고 九
天應元雷聲普化天尊帝位에 昇化臨御하시니 卽 姜甑山聖帝이시다.” 

60) 대순진리회요람, ｢취지｣, “강증산(姜甑山) 성사(聖師)께옵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
(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시고…”

61) 전경, 공사 1장 1절, 공사 1장 2절, 공사 1장 4절, 권지 1장 11절, 권지 1장 21
절, 예시 17절.

62) 郭沫若, 鄭成功 第四章, “全知全能的主是大公無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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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후에 가톨릭이 중국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신이 

천주 혹은 하느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요람에서 하느님은 기독교 신이 아니라 동양 전통의 하늘 숭배

와 연관이 있어 보이며, 아울러 각각의 종교에서 칭해지는 지고신의 

통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63)

Ⅳ. 나가는 글

대순사상에서 강증산은 상제, 미륵, 서신(西神), 대선생(代先生), 개

벽장(開闢長), 구천상세군(九天上世君),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청진왕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玉淸眞王)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구

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역시 여러 명칭 중 하나지만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격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해당 신격이 왜 정해졌는지에 대한 것과 신격을 설명하는 과정

에서 어떠한 문헌이 원용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당이 작성한 요람의 내용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옥추보경의 한국판본 주석과 상세한 비교를 시도

하였고, 그 결과 요람은 한국의 여러 판본 가운데서도 상밀주해옥

추보경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우당의 언

행을 정리한 훈시에서 “옥추보경에도 있다.”라는 언급과 관련된 

‘360’과 ‘6월 24일’에 대한 구절이 상밀주해옥추보경에서만 발견되

63) 전경, 예시 9절,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
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
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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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에 더욱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옥추보경내의 지고신은 옥청진왕, 즉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으로 

볼 수 있다. 보화천존은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의 액을 풀어준다는 것

에서 예로부터 민간에서 널리 신앙 되어온 신격이다. 이러한 측면은 

정산이 왜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으로 봉안한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증산을 도교의 신격으로 받

든다는 점은 특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증산은 일찍이 자

신을 미륵이나 대선생에 비유하기도 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미륵은 

미래에 올 부처로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이다. 또한 동학 신자

들 사이에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대선생(大先生)은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을 지칭한다. 수운은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로, 후천개벽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설파하였는데 이는 당시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과 후천에 대한 기대를 선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학 신자는 최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

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64)라는 증산의 언급에서 보듯이, 증

산은 각 종교에서 기다려온 메시아적 존재가 자신을 칭하는 것임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

을 바로잡지 못하리라.”65)고 하였듯이, 증산은 당대에 유불선의 정수

를 모아 새로운 도법을 주창하였으므로, 기존의 삼교에서 칭해졌던 지

고신의 신격이나 신명과 신장의 명호가 증산의 사상 안에서 종합되어 

원용되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판본 옥추보경의 특정 구절과 대순진

리회요람을 비교하여 문헌적 상관성만을 밝혔을 뿐, 지면의 한계상 

64) 같은 책, 예시 79절.

65) 같은 책, 예시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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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천존과 도교 내의 주요 신격에 대한 비교 분석은 언급하지 못하

였다. 부려원시천존과 원시천존의 신격이 같은지에 대한 문제와 부려

원시천존과 보화천존의 관계, 그리고 원시천존과 보화천존의 관계 등

은 각 도경에 따라 일정 차이를 보이며,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즉 보화천존을 지고신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헌학적 위상 정립은 아

직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각 도경의 출현 시기와 시대적, 지리적 배경 등을 고려한 다각도

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판본 연구의 한계

로 옥추보경의 최초 작성 시기를 원대(元代)로 잘못 추정하고 있었

다. 그리하여 옥추보경 보다 후대에 등장한 도경에서 옥추보경이 

오히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한참 뒤에 

등장한 봉신연의 등의 소설에 옥추보경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존재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오해와 옥추보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옥추보경과 옥추보경 집주

본의 유래와 형성을 연구하고, 해당 경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

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옥추보경 판본의 분류화 작업을 

통해 보화천존, 부려원시천존, 원시천존의 위격 정립과 상관관계를 밝

히고, 나아가 해당 경전의 토착화와 한국에서의 위상을 고찰하여 한국

의 민족종교 서적으로서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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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in the Collated Commentary Edition and Its 

Relevance to Daesoon Jinrihoe: Focusing on the ‘Object 
of Faith’ Section i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Choi Chi-bong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The formation of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is presumed 
to date back to the late Tang and Five Dynasties Period, and it is 
estimated to have appeared no later than the Early Northern Song 
Dynasty. As the text spread widely across various regions of 
China during the Song and Yuan dynasties, it significantly 
influenced Daoist understandings of divinity, philosophical thought, 
and popular religious beliefs. Later, during the Ming Dynasty, it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royal court as a revered scripture. 
In the Early Joseon Period, records indicate that it was used in 
state-sponsored rituals for invoking rain.

In Korea, Bohwa Cheonjon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Creation) was widely revered by the common people as a deity 
believed to save sentient beings and ward off misfortune. This 
form of devotion persisted into the Late Joseon Period and 
inevitably influenced the rise of indigenous religious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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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emerged in Korea during that time.
The Korean editions of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can be 

seen as gradually evolv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Chinese 
counterparts. However, distinct developments were also evident, 
for example, the rituals devoted to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Creation (Bohwa Cheonjon) were compiled into a section 
titled Collected Works on Humanity (Injip, 人集), resulting in a 
structural framework that named the scripture’s divisions as 
Collected Works on Heaven (Cheonjip, 天集), Collected Works on 
Earth (Jijip, 地集), and the aforementioned Collected Works on 
Humanity. Additionally, the Korean editions include supplementary 
annotations not found in earlier vers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added commentaries found in the Korean versions and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and Daesoon Jinrihoe.

Through this analysi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explanatory 
section on the “Object of Faith” i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s found in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with Detailed Annotations on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Sangmil Juhae Okchu Bogyeong). 

In particular, certain concepts-such as interpreting thunderbolt 
(雷聲)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ssence and function 
(cheyong, 體用), the specific mention of June 24 in Wudang’s 
Instructions (Hunshi 訓示), and the symbolic use of “360” to 
represent the Dao-appear exclusively in The Detailed Annotations 
on the Scripture of the Jade Pivot, further emphasizing the textual 
correlation between the two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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